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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10년간 1조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촌 상생

협력기금 모금액이 100만원에 불과, 정부가 모금액을 채우기

위해 나설 경우 ‘기업 팔 비틀기’가 재연될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 설명

□ 농어촌 상생협력기금(이하 상생기금)은 지난 ‘15.11월, 한·중 FTA

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

등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금으로,

○ 지난해 12월, ‘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

특별법’, 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’, ‘조세특례

제한법’ 등 관련 3개 법률이 개정되었고,

○ 이를 근거로 금년 3월 말,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

협력재단) 내에 상생기금 조성·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.

□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되며, 이를

위해 금년부터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를

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
○ 올해는 상생기금 도입 첫 해인만큼, 정부는 협력재단을 중심

으로 상생기금이 도입 취지대로 조성·운영되어 농어업계에

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.

○ 정부는 민간기업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의

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

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,

- 특히,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이

더욱 체계화·활성화되고,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

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※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류중재 과장, 진정용 서기관(044-203-4141)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, 조은지 사무관(044-201-1719)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이경규 과장, 신동호 사무관(044-200-5427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7-10 11:33:10


